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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5년도에 출범하여 대전 시민과 함께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3. 2026년 9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서 진행한 화훼 입찰에 대한 들러리 입찰 담함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발주한 화훼(꽃·초화류) 구매 입찰에서 한 업체가 반복해 응찰하고도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한 정황과, 관련 법인 임원들이 서로 가족관계라는 사실이 다뤄졌습니다. 
4. 들러리 입찰은 참여 숫자를 채워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입찰 행정에서 공정한 계약의 전제는 서로 독립한 복수의 사업자가 상대의 가격을 모른 채 각자 가격을 제시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소위 들러리 입찰은 실제 경쟁이 없지만, 경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위법하다고 편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한 합의도 담합으로 판단했고(서울고등법원 2020누56508),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에게도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6두47666).
5. 공공계약에서 공정한 경쟁이 성립했는지를 확인할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계약을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수의계약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그 예외인 수의계약에서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쟁이라도 세우라는 취지입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정가격이 검증되지 않고, 낙찰률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게 됩니다. 그 차액은 시민의 세금에서 나갑니다. 나아가 결과가 정해진 시장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어져 시장 자체가 닫힙니다.
6.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법인의 인적 결합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등기돼 있고, 또 다른 1인이 두 법인의 감사를 겸하고 있으며, 세 법인의 등기상 목적사업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도에따르면, 당사자들은 서로 가족관계라고 보도되었습니다. 
7. 이 결합이 결정적인 이유는 「참여 업체가 여러 곳이었다」는 사실이 더 이상 경쟁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이 어느 쪽으로 설명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서로 독립된 사업자라고 한다면 반복된 동반 응찰과 낙찰 고정의 경위가 담합 쟁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일반 상식에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족들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 확인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광역시 본청과 유성구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발주한 화훼 실물 구매는 31건, 낙찰금액 합계 33억 9,863만 4천 원입니다. 7년 동안 이 시장에 응찰한 업체는 7곳뿐이고, 낙찰 31건 중 28건(90.3%)을 임원이 서로 겹치는 두 법인이 가져갔습니다. 세 번째 법인은 26건에 응찰해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개찰 1순위가 된 적은 0건이고, 26건 전부에서 앞의 두 법인 가운데 한 곳 이상과 함께 응찰했으며 혼자 응찰한 공고는 없습니다. 
9. 보도에서 업체 측은 담합을 부인하며 「5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해당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계약과 참가자격 운용에 무엇을 반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1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①화훼 구매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과 그 결과의 공개 ②수의계약 견적 제출자가 서로 독립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기록의 마련 ③계약 상대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력의 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의 공개입니다. 
12. 이에 대전참여자치시 시민연대 입장과  31건 전건의 계약 내역(붙임 1)과 투찰 금액 비교표(붙임 2)를 첨부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정당한 의혹에 답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꽃을 사는 데 7년 동안 쓴 돈은 33억 9,863만 원이다. 그 31건의 계약에 응찰한 업체는 모두 7곳이고, 낙찰은 28건이 두 곳으로 갔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상 그 두 법인과 세 번째 법인은 등기부상 임원이 서로 겹친다. 한 법인의 대표가 다른 법인의 이사이고, 또 한 사람이 두 법인의 감사를 겸하고 있으며, 세 법인이 등기에 적어 둔 목적사업은 사실상 같다. 언론 보도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가족관계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공공계약은 서로 독립한 복수의 사업자가 상대의 가격을 모르는 채 각자 가격을 제시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들러리 입찰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형법 제315조(입찰방해)는 위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로 들어가기로 한 합의까지 담합으로 판단해 왔다.
그래서 공공계약에서 물어야 할 것은 절차를 지켰는가가 아니라 경쟁이 실제로 성립했는가이다. 지방계약법은 계약을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수의계약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공정하게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그 피해는 시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담함의혹을 받는 세 업체 중 세 번째 법인은 26건에 응찰해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 이 자체로 문제는 아니나,  26건 전부에서 앞의 두 법인 가운데 한 곳 이상과 함께 응찰했고, 혼자 들어간 응찰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낙찰자와의 투찰률 격차는 26건 전건에서 1%p 안팎에 머물렀고, 절반이 넘는 14건은 1%p 이내였다.  
세 법인의 인적 결합이 이번 사안의 핵심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일한 목적의 3개 법인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고, 이들이 가족관계라면 두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입찰가격을 공유하는가. 둘째, 유찰을 피하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세웠는가.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입찰가격 공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찰가격을 공유하고 조율했다면 그 자체로 담합이 될 수 있으며,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면 이 역시 들러리 담합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업체 측은 보도에서 담합을 부인하며 5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 발주기관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그 뒤의 계약과 참가자격 운용에 무엇을 반영했는가.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화훼 구매 계약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한다. 행정이 나서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6년 9월 1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붙임 1. 계약 내역 — 31건 전건
업체 표기는 A사·B사·C사·D사이며 그 밖의 참여 업체는 외부①~③으로 적었습니다. 참여 업체는 개찰 순위 순입니다. 방식의 '경쟁'은 제한경쟁·적격심사, '수의견적'은 소액수의견적입니다. 금액은 낙찰금액(원)이고 투찰률은 낙찰자 기준입니다.
	#
	개찰일
	발주
	공고명(축약)
	방식
	참여 업체(개찰순위 순)
	낙찰 (투찰률)
	낙찰금액(원)

	1
	2019-06-21
	유성구
	유성 국화전시회 국화 구입
	경쟁
	3곳 B사·C사·A사
	B사 (88.254%)
	105,979,000

	2
	2019-11-12
	대전시
	봄꽃 프러그묘·다년생종자 구매
	수의견적
	2곳 A사·C사
	A사 (88.989%)
	21,456,000

	3
	2020-02-28
	대전시
	여름꽃 유묘(프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3곳 A사·C사·B사
	A사 (89.296%)
	25,498,500

	4
	2020-06-09
	유성구
	유성 국화전시회 국화 구입
	경쟁
	3곳 A사·B사·C사
	A사 (91.277%)
	160,200,000

	5
	2020-10-20
	대전시
	봄꽃 플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3곳 B사·C사·A사
	B사 (89.998%)
	28,640,000

	6
	2021-02-05
	대전시
	여름꽃 플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5곳 외부①·외부②·A사·B사·C사
	외부① (88.485%)
	23,798,000

	7
	2021-05-25
	유성구
	국화전시회 국화 구입
	경쟁
	4곳 A사·B사·외부②·외부①
	A사 (91.449%)
	183,158,000

	8
	2021-09-17
	대전시
	봄꽃 유묘(플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4곳 A사·B사·외부①·외부②
	A사 (88.359%)
	26,800,000

	9
	2022-01-25
	대전시
	여름·가을꽃 유묘 구매
	수의견적
	5곳 외부②·외부①·B사·C사·A사
	외부② (88.282%)
	47,172,000

	10
	2022-07-05
	유성구
	유성국화전시회 국화·기타초화 구입
	경쟁
	4곳 A사·B사·C사·외부②
	A사 (85.737%)
	223,250,000

	11
	2022-09-07
	대전시
	봄꽃 유묘(플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3곳 A사·C사·B사
	A사 (88.775%)
	24,788,000

	12
	2023-02-07
	대전시
	여름·가을꽃 유묘 구매
	수의견적
	4곳 A사·외부②·B사·C사
	A사 (88.057%)
	49,950,000

	13
	2023-03-14
	유성구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봄꽃 구입
	경쟁
	3곳 A사·B사·C사
	A사 (89.779%)
	93,980,000

	14
	2023-05-03
	유성구
	꽃단지 관급자재(수국) 구입
	수의견적
	2곳 B사·A사
	B사 (92.753%)
	91,625,000

	15
	2023-08-16
	유성구
	유성국화전시회 국화·기타초화 구입
	경쟁
	3곳 A사·B사·C사
	A사 (87.374%)
	268,050,000

	16
	2023-09-14
	대전시
	봄꽃 유묘 구매
	수의견적
	3곳 B사·A사·C사
	B사 (91.436%)
	32,250,000

	17
	2024-02-20
	대전시
	여름·가을꽃 유묘 구매
	수의견적
	3곳 B사·A사·C사
	B사 (88.751%)
	54,300,000

	18
	2024-03-27
	유성구
	봄꽃·가을꽃 계약재배 구입
	경쟁
	3곳 B사·A사·C사
	B사 (88.504%)
	394,950,000

	19
	2024-05-29
	유성구
	꽃정원 관급자재(수국) 구입
	수의견적
	3곳 A사·B사·C사
	A사 (88.648%)
	57,030,000

	20
	2025-03-11
	대전시
	여름꽃 유묘(프로그묘) 구매
	수의견적
	3곳 A사·B사·C사
	A사 (90.644%)
	34,735,000

	21
	2025-03-25
	유성구
	도심하천 초화류 식재공사 물품 구입
	경쟁
	3곳 D사·A사·C사
	D사 (87.230%)
	89,755,000

	22
	2025-04-01
	유성구
	꽃정원 수국 구입(재공고)
	수의견적
	3곳 A사·D사·C사
	A사 (89.460%)
	37,858,000

	23
	2025-04-03
	유성구
	봄꽃·가을꽃 계약재배 구입(긴급)
	경쟁
	3곳 A사·C사·B사
	A사 (88.739%)
	418,950,000

	24
	2025-06-27
	대전시
	가을꽃 유묘(프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2곳 B사·A사
	B사 (91.350%)
	28,975,000

	25
	2025-12-30
	유성구
	도시숲 관급자재(초화류) 구입
	수의견적
	2곳 A사·B사
	A사 (91.506%)
	34,370,000

	26
	2026-02-03
	유성구
	하천 지급자재(초화) 구입
	수의견적
	2곳 B사·C사
	B사 (91.668%)
	67,184,500

	27
	2026-02-20
	유성구
	하천·탄동천 지급자재(수목) 구입
	경쟁
	3곳 B사·A사·C사
	B사 (87.782%)
	133,203,000

	28
	2026-03-04
	유성구
	하천·탄동천 지급자재(수목) 구입
	경쟁
	4곳 A사·B사·외부③·C사
	A사 (87.090%)
	130,890,000

	29
	2026-03-13
	대전시
	여름꽃 유묘(프러그묘) 구매
	수의견적
	3곳 B사·A사·C사
	B사 (91.248%)
	35,156,000

	30
	2026-04-01
	유성구
	봄꽃·가을꽃 계약재배 구입
	경쟁
	3곳 A사·B사·C사
	A사 (90.019%)
	440,980,000

	31
	2026-05-29
	대전시
	가을꽃 유묘 구매
	수의견적
	3곳 B사·C사·A사
	B사 (91.936%)
	33,703,000



합계 31건 · 낙찰금액 3,398,634,000원 · A사 17건 · B사 11건(둘이 합계 28건, 90.3%) · D사 1건 · 외부 2건
붙임 2. 투찰 금액 비교 — C사가 응찰한 26건 전건
C사가 응찰한 26건에 대해 그 공고의 낙찰자 투찰률과 C사 투찰률, 두 값의 격차를 실었습니다. 투찰률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초금액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이며, 낮은 금액을 쓴 업체가 낙찰되므로 투찰률이 낮을수록 싸게 부른 것입니다. 격차가 작을수록 C사가 낙찰자에 근접한 금액을 써냈다는 뜻입니다. '최고가' 칸의 ○는 그 공고에서 C사가 응찰자 중 가장 비싼 금액을 써냈다는 표시입니다. 번호는 붙임 1의 번호와 같습니다.
	#
	개찰일
	참여
	낙찰자
	낙찰자 투찰률
	C사 투찰률
	격차
	C사 개찰순위
	최고가

	1
	2019-06-21
	3곳
	B사
	88.254%
	88.757%
	0.503%p
	2위
	—

	2
	2019-11-12
	2곳
	A사
	88.989%
	90.254%
	1.265%p
	2위
	○

	3
	2020-02-28
	3곳
	A사
	89.296%
	89.686%
	0.390%p
	2위
	—

	4
	2020-06-09
	3곳
	A사
	91.277%
	94.382%
	3.105%p
	3위
	○

	5
	2020-10-20
	3곳
	B사
	89.998%
	90.165%
	0.167%p
	2위
	—

	6
	2021-02-05
	5곳
	외부①
	88.485%
	92.947%
	4.462%p
	5위
	○

	9
	2022-01-25
	5곳
	외부②
	88.282%
	89.607%
	1.325%p
	4위
	○

	10
	2022-07-05
	4곳
	A사
	85.737%
	90.263%
	4.526%p
	3위
	—

	11
	2022-09-07
	3곳
	A사
	88.775%
	88.943%
	0.168%p
	2위
	—

	12
	2023-02-07
	4곳
	A사
	88.057%
	88.965%
	0.908%p
	4위
	○

	13
	2023-03-14
	3곳
	A사
	89.779%
	90.560%
	0.781%p
	3위
	○

	15
	2023-08-16
	3곳
	A사
	87.374%
	89.264%
	1.890%p
	3위
	○

	16
	2023-09-14
	3곳
	B사
	91.436%
	93.084%
	1.648%p
	3위
	○

	17
	2024-02-20
	3곳
	B사
	88.751%
	90.086%
	1.335%p
	3위
	○

	18
	2024-03-27
	3곳
	B사
	88.504%
	89.626%
	1.122%p
	3위
	○

	19
	2024-05-29
	3곳
	A사
	88.648%
	89.456%
	0.808%p
	3위
	○

	20
	2025-03-11
	3곳
	A사
	90.644%
	93.554%
	2.910%p
	3위
	○

	21
	2025-03-25
	3곳
	D사
	87.230%
	87.925%
	0.695%p
	3위
	○

	22
	2025-04-01
	3곳
	A사
	89.460%
	90.292%
	0.832%p
	3위
	○

	23
	2025-04-03
	3곳
	A사
	88.739%
	88.773%
	0.034%p
	2위
	—

	26
	2026-02-03
	2곳
	B사
	91.668%
	91.764%
	0.096%p
	2위
	○

	27
	2026-02-20
	3곳
	B사
	87.782%
	89.262%
	1.480%p
	3위
	○

	28
	2026-03-04
	4곳
	A사
	87.090%
	87.895%
	0.805%p
	4위
	○

	29
	2026-03-13
	3곳
	B사
	91.248%
	92.899%
	1.651%p
	3위
	○

	30
	2026-04-01
	3곳
	A사
	90.019%
	90.478%
	0.459%p
	3위
	○

	31
	2026-05-29
	3곳
	B사
	91.936%
	92.468%
	0.532%p
	2위
	—



요약 — 26건 전건에서 C사의 투찰률은 낙찰자보다 높습니다(격차 전건 양수). 중위 격차 0.870%p, 최소 0.034%p, 최대 4.526%p. 격차가 1%p 이내인 건이 14건(53.8%), 0.5%p 이내가 6건입니다. 동시에 19건(73.1%)에서 응찰자 중 가장 비싼 금액을 써냈고, 개찰 1순위는 0건입니다.
자료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개찰·계약 정보(2026년 9월 15일 수집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체 직접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